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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세계 영화제작 및 소비시장 동향과 시사점 ■ 

김영수(KOCCA 통계정보팀 책임연구원)

영화산업은 시청각콘텐츠(Audiovisual Content)산업의 한 분야로 TV방송산업 보다 매우 오랜 역사
를 이어왔다. 최근에는 영화 콘텐츠가 TV뿐만 아니라 OTT, 스트리밍 등과 같은 신규 플랫폼을 통해 
유통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오피스나 DVD, 비디오 대여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매
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한편,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장기적인 경기침체
로 인해 경기불황이 지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영화제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. 

Screendigest(2013) ‘Media Research Bulletin’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, 전 세계적으로 
6,098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전년 대비 253편, 4.3%p 증가했고, 지난 5년간(2006~2011년) 연평균 
2.93%p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제작비는 242억 달러를 기록했다. 권역별 영화제작 비중을 
살펴보면, 아시아 49%, 서유럽 20%, 북미 15%, 중앙‧동유럽 6%, 남미 5%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
며 전년 대비 아시아는 21% 성장한데 반해, 북미 지역은 11% 하락했다, 이 같은 현상은 중국, 인
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제작, 투자조합 설립 및 조세 감면제도 등 영
화제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.

[그림 1] 전 세계 영화제작 편수 및 추이(단위: 편) [그림 2] 전 세계 영화 제작시장의 권역별 점유율

   ※출처 : Screendigest(2013). Media Research Bulletin    ※출처 : Screendigest(2013). Media Research Bulletin

특히, 세계 영화제작 시장에서 공동제작(co-production)은 자국의 영화제작 환경 및 물리적 여
건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여러 선진 영화제작 시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제
작방식이다. 제작시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유럽지역 국가들은 지리적, 문화적 다양성
을 바탕으로 공동제작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. 



2011년 기준, 전체 영화제작 비중 가운데 공동제작 방식을 취하는 상위 10위권 국가로는 룩셈
부르크(75.0%), 슬로바키아(63.6%), 스위스(61.5%), 아일랜드(60.0%), 프랑스(58.0%), 핀란드
(53.6%), 불가리아(50.0%) 등 8개 유럽 국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경우, 100% 공동제
작 형태로 영화가 제작되었다. 한편,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편 이상 영화를 제작, 
개봉한 국가는 총 14개 국가로 전년 대비 4개국이 늘었으며, 상위 4개국인 인도, 미국, 중국, 일본
의 영화제작 편수는 전체의 49.9%, 상위 10개국은 전체의 65.2%를 점유했다. 또한, 전 세계 영화 
1편당 평균 제작비용은 2010년 400만 달러에서 다소 하락한 397만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, 
스페인 등 선진 영화제작 시장의 제작비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. 하지만 
전체 제작비 총액은 제작편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<표 1> 세계 영화제작비 순위별 내수시장 규모 상위 Top10(2011년 기준)*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편, 백만 달러)

순위 국가명 제작편수(A)
편당

평균제작비(B)
제작비 총액

(A*B=C)

최종소비
매출총액
(2011P)-D

제작비대비
매출총액 비율

(D/C)

1 미국 817(2) 11.40(2) 9,313.8 29,953(1) 3.216(5)

2 일본 441(4) 7.12(4) 3,139.9 8,175(2) 2.604(8)

3 영국 118(10) 16.72(1) 1,973.0 6,022(3) 3.053(6)

4 프랑스 207(6) 9.35(3) 1,935.5 4,407(4) 2.277(9)

5 중국 558(3) 2.46(9) 1,372.7 2,719(7) 1.981(10)

6 독일 174(8) 6.24(5) 1,085.8 3,794(6) 3.495(3)

7 스페인 180(7) 3.91(6) 703.8 1,145(11) 1.627(11)

8 이탈리아 146(9) 3.81(7) 556.3 1,917(8) 3.446(4)

9 인도 1,225(1) 0.45(11) 551.3 1,658(10) 3.008(7)

10 캐나다 111(11) 3.79(8) 420.7 3,897(5) 9.264(1)

상위 10개국 합계 3,977 6.53 21,052.8 63,687 3.026

11 한국 216(5) 1.45(10) 313.2 1,794(9) 5.728(2)

             *순위는 제작비 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괄호는 항목별 순위를 의미함

             ※출처 : Screendigest(2013). Media Research Bulletin, PWC(2012).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: 2012-2016 재구성

세계 영화제작 및 내수소비 시장 현황을 <표 1>과 같이 분석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, 제작편수
의 경우, 2011년 기준 인도가 1,225편으로 전체의 20.1%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, 개봉
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817편(13.4%), 중국 558편(9.2%), 일본 441편(7.2%), 한국 216편(3.5%) 
등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편당 평균제작비는 영국이 1,672만 달러로 1위, 이어 미국 
1,140만 달러, 프랑스 935만 달러, 일본 712만 달러, 독일 624만 달러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145
만 달러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에서는 인도보다 한 단계 높은 10위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. 셋
째, 제작편수와 편당 평균제작비를 곱한 제작비 총액의 경우, 미국이 93억 1,380만 달러, 전체의 
38.5%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일본 31억 3,990만 달러(13.0%), 영국 19억 7,300만 달
러(8.2%), 프랑스 19억 3,550만 달러(8.0%), 중국 13억 7,270만 달러(5.7%) 등의 순이었고 상위 
10개국 제작비 총액은 210억 5,280만 달러로 전체인 242억 달러의 87.0%를 차지했다. 반면, 한
국은 3억 1,320만 달러로 10위 권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

넷째, 영화의 최종소비 매출총액1)은 미국이 299억 5,300만 달러로 전체 854억 3,300만 달러의 
35.1%를 점유, 1위를 기록했다. 이어 일본 81억 7,500만 달러(9.6%), 영국 60억 2,200만 달러
(7.0%), 프랑스 44억 7백만 달러(5.2%), 캐나다 38억 9,700만 달러(4.6%)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은 
17억 9,400만 달러를 기록했다. 

다섯 째, 제작비 대비 매출총액 비율(최종소비 매출총액÷제작비 총액)은 캐나다가 9.264로 1위
를 기록, 제작비 총액 대비 내수소비 매출규모가 무려 9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캐나다에 
이어 한국의 제작비 대비 매출총액 비율은 5.728로서 2위를 기록, 투입 제작비 대비 최종소비 매
출액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. 게다가 비교대상국 가운데 인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영화관람
료가 가장 낮고 오프라인 영상물 판매 및 대여시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들의 극장 
이용 빈도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 다음으로 독일은 3위(3.495), 이탈리아 4위
(3.446), 미국 5위(3.216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

물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각 국가의 최종소비 시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. 왜냐하면, 
최종소비 매출총액에는 자국산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산 영화의 소비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각 
국가별 물가수준(영화 관람료 등)과 관련 산업의 구조 및 생태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그
러나 <표 1>에서 제시된 국가들 대부분이 자국산 영화시장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
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편수와 제작비 규모를 최종소비 매출총액과 연관지어 판단한다면 그 
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. 

한 국가의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견실한 영화제작 시장 조성에
서부터 출발한다. 한국의 영화시장은 과거에 비해 자국산 영화제작과 유통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
중심으로 단시간에 매우 큰 성장을 했다.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영화제작 시장의 근본적 
체질전환과 수준 높은 영화제작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영화아카데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영화계
에 젊고 창의적인 인재를 수혈하여 제작시장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. 이밖에 지난 2011년 영진위가 
발표한 ‘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’은 한국영화가 가진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진출 
등 미래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. 그러나 외견상 풍요로워진 한국의 영
화산업 이면에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,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탄생하
기 어려운 제작환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. 이와 같은 업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
부 정책시행이 용두사미(龍頭蛇尾)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. 또한, 과거에 비해 업계의 자생능력
이 향상된 만큼 대내외적으로 한국영화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상호 협력하여 성장할 
수 있는 줄탁동기(啐啄同機)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. 

1) PWC(2012) ‘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: 2012-2016’의 “Filmed Entertainment” 통계치를 인용했으며 ①박스오피
스, ②박스오피스 광고, ③비디오 판매 및 대여, ④가입형 유료TV, ⑤OTT/스트리밍을 포함함



[별첨] 해외 주요 국가의 유형별 영화제작 편수(2011년 기준, 단위: 편)*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국가명

영화제작 공동제작
국가명

영화제작 공동제작
국가명

영화제작 공동제작

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

오스트리아 38 36 18 6 캐나다 101 111 17 20 홍콩 54 56 30 38

벨기에 38 35 28 11 미국 795 817 일본 408 441

덴마크 31 25 15 9 북미 896 928 17 20 대한민국 152 216

핀란드 27 28 14 15 필리핀 73 78

프랑스 203 207 118 120 코스타리카 8 9 6 싱가포르 14 15

독일 158 174 58 60 쿠바 11 7 3 대만 38 36 3

그리스 18 26 6 3 자메이카 1 3 0 1 동아시아 739 842 33 38

아일랜드 21 31 9 7 멕시코 69 111 10 14

이탈리아 129 146 27 23 푸에르토리코 8 14 6 아시아 2,961 3,002 39 113

룩셈부르크 7 4 9 3 중미 97 144 10 30

네덜란드 45 55 23 27 이스라엘 16 24 5 7

포르투갈 33 24 아르헨티나 88 126 16 16 레바논 8 7 1 7

스페인 185 180 49 48 볼리비아 3 5 0 1 시리아 3 0

스웨덴 43 38 15 브라질 76 98 25 아랍에미리트 0 1 0 0

영국 119 118 13 14 칠레 25 28 중동 27 32 6 14

아이슬란드 9 10 2 6 콜롬비아 12 28 7 11

몰타 0 1 1 페루 4 4 1 이집트 43 33 1 1

노르웨이 27 32 7 10 우루과이 6 5 5 모로코 17 19 1 9

스위스 25 26 11 16 베네수엘라 15 14 15 남아프리카공화국 23 25 4 7

서유럽 25 26 11 16 남미 229 308 69 28 튀니지 9 14

아프리카 93 91 6 17

불가리아 12 14 5 7 미주 1,222 1,380 96 78

크로아티아 12 19 6 9 오스트레일리아 37 17 5 4

체코 37 45 9 6 중국 526 558 74 뉴질랜드 21 25 1 0

에스토니아 11 21 1 7 키프로스 2 1 2 1 오세아니아 58 42 6 4

헝가리 27 40 16 5 인도 1,274 1,225

라트비아 11 15 3 1 인도네시아 70 90
총계 5,845 6,098 646 705

리투아니아 5 2 3 이란 98 76

마케도니아 4 3 4 3 카자흐스탄 30

폴란드 42 28 6 10 말레이시아 38 49

루마니아 19 11 10 3 네팔 32

러시아 96 111 6 16 파키스탄 12 10

세르비아 17 17 9 태국 60 52

슬로바키아 8 11 5 7 터키 65 70 4

슬로베니아 4 5 3 5 베트남 13 17

우크라이나 15 13 6 아시아 2,222 2,160 6 75

중앙/동유럽 328 355 86 85

유럽 1,484 1,551 493 479

     *영화제작 편수에는 공동제작 편수가 포함되어 있음

     ※출처 : Screendigest(2013). Media Research Bulletin


